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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지역 과수 개화기에 따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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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에서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웹서비스 시스템

(http://agmet.kr)은 첨단 위치기반의 농업-기상-정보통신기술(ICT)간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농

장단위로 작물의 생육 특성에 맞는 기상과 재해 예측정보를 농민에게 일대일로 전달하는 새로

운 개념의 농업기상정보서비스이다. 이 시스템에서는 전라북도 14개 시·군을 포함한 총 24개

시·군의 주요작목, 품종군을 대상으로 생육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 예측정보를 농장단위로 제공

하고 있다. 농장단위의 생물계절 정보는 작물별로 적합한 생육추정 모형을 적용하여 온도 날짜

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있는데, 전라북도 14개 시·군의 주요작목을 대상으로 한 검증은 다소 부

족한 실정이다.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13개 시·군(군산 제외) 47명의 자원 농가의 협조를 받

아 과수 생육단계 현장 관측단을 구성하고, 사과, 배, 복숭아 등 과수의 개화 예정일 전후(약 7

일)로 근접 사진 촬영을 의뢰하고 실시간 SNS 서비스를 통해 전송받았다. 현장 관측단에 참여

한 자원 농가의 필지를 대상으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예측한 개화일과 현장 관측

단에서 실측한 개화일을 비교·검증하였다. 현장 관측단을 통해서 조사된 2019년 전북지역 배의

개화기는 4.10~4.16일복숭아의 개화기는 4.10~4.19일, 사과의 개화기는 4.20~4.30일로 각각 나타

났다. 현장 관측단을 통해 조사한 개화기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표출된 개화기를

비교 분석한 결과, 배는 0~2일, 복숭아는 0~4일, 사과는 0~4일로 개화일 차이를 나타냈다. 본 연

구는 생물계절 예측 모형의 검증에 다양한 필지에서 촬영한 생육상황 사진 정보를 활용하여 객

관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, 개화일 차이가 큰 필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

상 및 생육단계 추정모형의 보완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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